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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추모현장 스케치] 7월 29일, 참사 한달, 사라진 정치

인의 근조화환을 대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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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유족들의 투지와 시민들의 연대 ‘계속’

“억울한 죽음이 잊혀지지 않게, 끝까지 함께”

아리셀 시민추모제는 계속된다. 21번째 시민추모제가 화성시청 본관 앞에서 29일 열렸다. 사진=조연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발생 한 달을 넘겼다. 매일 열리는 시민추모제도 한달을 맞는다. 화성시청 앞, 국화 향에 머리가 어질해질만큼

빼곡하던 정치인들의 근조화환은 이제 없다. 한달동안 투쟁하며 달라진 유족들의 벼려진 분노와 결의, 투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

다.

한달 전, 갑작스러운 비보에도 슬플 겨를 없이 사태 파악과 수습부터 해야했던 유족들의 표정은 무거운 침묵과 황망함으로 가득했었

다. 참사 한달, 이제 유족들은 종종 동그랗게 모여 소리내어 울고, 소리내어 분노한 다음 소리내어 ‘끝까지 싸우자’고 크게 외친다. 

유족들은 지난 27일 서울에서의 추모행진에서 큰 힘을 얻었다고 했다. 폭우를 뚫고 힘들게 한 발 씩 내딛은 유가족 뒤에 시민들이 함

께 했기 때문이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협의회와 대책위는 추모행진 시민들의 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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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족은 “매일 화성시에 갇혀 우리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고립감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비를 맞으며 행진도 하고, 추

모제에 참가한 것을 보며 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됐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께 정말 감사하다. 정말 큰힘을 받았다”고 연신 고마

움을 표했다.

그는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며 언론과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많은 언론이 함께 걸으며 취재도 하고, 현

재 벌어지는 상황과 진행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을 보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외롭지 않게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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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은 추모행진 당일 퍼붓는 비를 오랜 시간 맞으며 함께했던 참가자들의 건강을 바라며, 혹여 감기 등으로 몸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을 비치기도 했다.



협의회와 대책위는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자 않는 사측 에스코넥(원청)과 아리셀을 압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앞으로의 8월 8일 서울 노동자, 시민추모제, 8월 11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49재, 8월 17일

아리셀 희망 버스 등의 일정에도 함께 해 달라 당부했다.

7월 마지막주는 여름휴가 기간으로, 시민추모제 참석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평소와 같이 화성시민들과 연대단위의

참석으로 자리를 다 채우며 시민추모제는 시작됐다.

윤호상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무처장은 시민추모제에서 “위로의 말을 해야 할지? 다짐의 말을 할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다. 10년

전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의 자녀가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우리는 많은 사회적 참사 앞에, 중대재해 앞에 마주 서야

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죄송하다. 다시금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위해 같이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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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노래패‘보라성’이 지난 화성시장실 앞 투쟁에 이어 다시 방문해 ‘광야에 서’‘호각(배달호 열사 추모곡)’추모곡으로 유족과 참가

자들을 위로했다.

고 이해옥 님 유족 여국화 님도 발언했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대책위 관계자, 지난 토요일 빗속에서 함께 한 많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있어 우리가 버틸 수 있다. 우리 유족들도 더 잘 먹고 잘 쉬어야 잘 싸울 수 있다. 저들이 바라는 대로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대로 저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모두 끝까지 싸워 반드시 이깁시다”라고 크게 외쳤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36일간의 시간을 담은 사진을 엮은 영상을 보며 다시 새롭게 결 의를 내는 시간을 가진 후 금일 시민추모제를 마

쳤다. 이들은 여전히 힘겹지만 그래도, 투쟁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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